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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부산에서 ‘제8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 빛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5일(수) 11시 부산에서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 빛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국제항로표지기구(이하 “IALA*”)가 공식 

지정한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IALA(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전 세계 항로표지 표준화를 
통한 선박 안전, 경제적 항행 지원 등을 위해 1957년 설립된 항로표지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간 기구

  ‘세계등대의 날(7. 1.)’은 2018년 인천 ‘세계등대총회’에서 지정되어 2019년

부터 매년 IALA 주최로 공식 기념식과 국가별 자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에는 IALA 사무총장, 주한칠레대사 등 해외 인사와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기반시설의 첨단화, ▲해양관광

자원으로서의 등대 역할 등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를 주제로 한 사진·그림 

공모전 시상,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포항 등대박물관에서 특별한 점등식이 열린다. 1900년

부터 123년간 영국 펜딘등대에서 사용해 온 문화유산급 등대렌즈를 영국

정부로부터 영구 임대받아 전시하는 것으로, 이번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주제에 걸맞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항로표지가 자율 운항선박, 북극항로 개척 등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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